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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15.(일) 09:00 배포 일시 2022. 5. 13.(금) 16:00

담당 부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책임자 팀장 이경률 (062-601-4230)

전시콘텐츠팀 담당자 중령 임종수 (062-601-4232)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전남도청 진압 시 탄의 흔적과 탄두 공개
- 5. 16.~6. 30.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이해 5월 16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1980년 5월 전남도청 진압 시 탄의 

흔적과 탄두를 공개한다.

  문체부는 1980년 5월 당시 현대사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건물의 

탄흔을 찾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초조사를 진행해 

41년 만에 엠(M)16 탄두 10개와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535개를 발견

했다. 이후 5·18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밀 조사를 추가로 요청(2021년 

4월)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차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차 정밀 조사를 한 후에 식별된 탄흔을 

보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민주화운동 당시의 전남도청 

내외부 촬영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발견한,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 등으로 

사라진 탄흔과 탄두 자료를 볼 수 있다. 특히 ‘특별영상실’을 설치해 탄흔 

조사과정을 영상으로도 공개한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책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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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탄두 자료들은 보존 처리를 거쳐 영구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시설명회 및 탄두 확인 현장 공개 안내>

- 일시: 5월 16일(월) 오후 3시 ∼ 4시
- 장소: 옛 전남도청 별관 2층 및 옛 전남도청 본관 1층
- 대상: 취재 기자, 5·18 관계자

<옛 전남도청 탄두 확인 현장 공개 안내>

- 일시: 5월 18일(수)∼27일(금) 오후 1시∼5시
- 장소: 옛 전남도청 본관 1층
- 대상: 일반 국민

붙임 1. 특별전 사진 자료

     2.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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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특별전 사진 자료

■ 적출 탄두 및 총탄 서적

   < 탄두: 옛 전남도청 본관 서무과 벽면 적출 >        < 총탄 맞은 서적: 기증자료 >

■ 과학적 조사 및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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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특별전 포스터


